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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국내대학은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를 받으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생존전략을 모색하고, 효율적으로 대학을 운영하는 방법이 주목받고 있다. 

교육서비스 품질의 향상은 대학 행정직원의 업무 몰입을 통해서 가능하며, 이는 직원 만족도의 향상을 통

해 이루어진다. 대학 행정직원의 실제 만족도는 사전에 갖고 있던 일정 수준의 기대가 영향을 미친다. 본 연

구에서는 사전 기대와 실제 성과의 차이인 직무기대 불일치가 전반적인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

다. 이를 통해 지원정책의 우선순위를 제시하여 효율적인 전략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남성은 여성에 비해 보수결정과정과 조직내 인간관계를 더욱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여성은 정년보장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근무기간이 짧을수록 보수결정과정, 급여의 적절성, 복지제도에서 기대불일치가 

높고, 승진의 공정성에 대한 기대불일치는 낮다. 전반적인 직무만족 결과가 개인 특성별로 차이가 존재하므로 

직원 지원정책 수립과정에 개인 특성을 고려한다면 제한된 재원으로 효율적인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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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정주영,윤혜림[1]은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 대학 등록금의 동결 

등으로 인해 국내 대학은 많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였다. 

재정적인 한계 속에서도 대학은 교육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국내외 

각종 평가에서 높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노력하고 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대학 행정직원이 있다. 교수 및 학생에 대한 행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각종 평가에 대한 보고서 작성을 위해 직원의 업무량은 늘어나

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다. 

대학의 제한된 재원으로 효율적인 정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전반적

인 직원 만족에 유의적인 상관관계를 갖는 항목에 우선 지원해야하며, 

개인 특성을 고려한 상관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정책수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II. Literature Review

기대불일치는 사전 기대와 실제 성과와의 차이다. 기대는 종업원이 

생각하는 특정수준 이상의 속성을 갖고 있을 거라는 규범적인 기대 

또는 이상적인 기대치다. Oliver[2]는 사전에 개인이 성과에 대한 

기대를 하게 되고, 그 성과가 기대보다 낮으면 부정적 기대불일치, 

높으면 긍정적 기대불일치라고 하였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사전 

기대와 실제 성과 사이의 불일치 폭이 작을수록 실제 만족은 높아진다

고 보고하였다. Desarbo[3]는 사전 기대와 실제 성과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만족이 낮아진다고 하였다. 기대불일치는 만족에 영향을 미치

고 있으므로 사전 기대와 실제 만족의 차이인 기대불일치를 기준으로 

대학 행정직원의 개인특성에 따른 만족을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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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The Proposed Scheme

개인특성에 따른 직무기대 불일치를 측정하기 위해서 서울지역 

S대학교 직원 11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남성과 여성, 

그리고 근무기간에 따른 사전기대, 실제만족을 조사하고, 직무기대 

불일치와 전반적인 직원만족간의 상관분석을 하였다. 

남성의 경우 항목별 기대불일치와 직원만족과의 상관계수는 보수결

정과정의 합리성(-0.459), 업무 및 부서의 배정(-0.449), 급여의 적절

성(-0.415), 보직교수 및 상사와의 인간관계(0.399), 학생 및 무보직 

교수와의 인간관계(-0.300) 순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관계분석 결과는 아래 Table 1과 같다.

측정항목 상관계수

보수결정과정의 합리성 -.459**

업무 및 부서의 배정 -.449**

급여의 적절성 -.415**

보직교수 및 상사와의 인간관계 -.399**

학생 및 무보직교수와의 인간관계 -.300**

정년의 보장 -.207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함

Table 1. 남성을 대상으로 직원만족과의 상관계수

여성의 경우 항목별 기대불일치와 직원만족과의 상관계수는 급여의 

적절성(-0.442), 업무 및 부서의 배정(-0.395), 정년의 보장(-0.378), 

복지제도 제공 순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관계분석 결과는 아래 Table 2와 같다.

측정항목 상관계수

급여의 적절성 -.442**

업무 및 부서의 배정 -.395**

정년의 보장 -.378*

보직교수 및 상사와의 인간관계 .113

학생 및 무보직교수와의 인간관계 -.019

보수결정과정의 합리성 -.206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함

*. 상관계수는 0.05 수준(양쪽)에서 유의함

Table 2. 여성을 대상으로 직원만족과의 상관계수

근무기간에 따른 기대불일치를 살펴보면 동료 및 부하와의 인간관

계, 보수결정의 합리성, 급여의 적절성, 복지제도 제공, 휴가사용의 

자율성은 근무기간이 짧을수록 기대불일치가 높아졌다. 반면, 승진의 

공정성은 근무기간이 길수록 기대불일치가 높아졌다. 근무기간에 

따라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근무기간에 따른 직무기대 불일치를 살펴보

면 아래 Table 3과 같다.

측정항목

근무기간
꺾은

선형10년

미만

10~

20년

20년

이상

보수결정과정의 합리성 2.32 1.87 1.80

급여의 적절성 1.80 1.74 1.60

복지제도 제공 2.22 1.57 1.33

승진의 공정성 1.52 1.53 1.87

Table 3. 근무기간에 따른 항목별 기대불일치

IV. Results

남성의 경우 인간관계가 직원만족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지만 

여성에게는 유의하지 아니하다. 남성의 경우 조직 내에서의 인간관계

를 더욱 중요하게 여기는 반면, 여성은 조직 외에서의 인간관계를 

더욱 중요하게 여기면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여성의 경우 정년의 보장이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일반적으

로 여성이 기업에서 정년을 보장받기 어려운 현실로 인해, 정년보장이 

여성 행정직원 만족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는 것으로 판단된다.

남성 직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보수는 투명하고 명확한 기준을 

세워서 책정하고,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내부 활동을 추진한

다면 전반적인 직원만족 향상을 효율적으로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의 경우 정년의 보장이 전반적인 직원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므로 지속적으로 유지해야할 정책이다. 

보수결정의 합리성과 급여의 적절성, 복지제도 제공은 근무기간이 

길어질수록 근무대가 수준이 높아지면서 만족도가 높아져서 기대불일

치가 낮아졌다. 승진의 공정성은 근무기간이 길어질수록 기대가 높아

지면서 기대불일치가 높아졌다. 명확한 승진 기준을 마련하고 승진대

상자가 이해할 수 있는 승진결과를 제공하여 승진에 대한 기대를 

현실적으로 조정한다면, 기대불일치를 낮추고 만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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